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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공사는 어업 관련자들과 지속적 소통을 실시하고 있으며 

실질적 피해 확인시 공정한 보상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임

□ 연합뉴스 ｢석유탐사 시추로 손해”...포항 홍게어민들 분통｣ ('24.12.16.) 
□ 뉴스1 ｢대왕고래 시추 앞둔 포항 홍게잡이 어민들 “보상없으면 해상 

시위｣ ('24.12.17.)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.

<보도 주요내용>

 - 석유공사, 시추로 홍게잡이에 차질이 있는데도 제대로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
 - 홍게 어민들은 “시추 때 나는 진동과 소음으로 반경 20km 내 생태계가 영향을 받

을수 있다는 논문이 있어 홍게 잡이에 악영향이 우려된다” 주장

 <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>

 ○ 공사는 그간 어민단체, 지역수협 등을 대상으로 금번 탐사시추의 목적, 일정, 

시추작업의 기술적 과정 및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설명하였고 

어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원활한 시추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해왔음

    * 포항시, 어업인, 지역수협조합장 등과 8월부터 현재까지 16차례 의견수렴 실시

 ○ 시추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이 홍게 등 갑각류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및 

범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으며, 금번 탐사시추는 시추선이 

0.04km2 면적 내에서 단기간 실시하는 바,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

 ○ 공사는 금번 시추작업으로 실질적 피해가 확인될 경우 객관적 기준을 마

련하여 보상을 실시한다는 입장임

 ○ 시추선에서 500m 이내로 접근하시면 접근하는 어민분들과 시추 작업자 

모두의 안전 관련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제를 당부드림


